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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리콘, 기능성 도료로 기지개
주상복합용 시장 확대 … KCC는 공급과잉 자가소비로 해결

광촉매도료, 항균․곰팡이방지 도료 등 기능성 도료가 주목을 받으면서 내오염성에 강점을 가진 실리콘도료

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.

실리콘도료는 불소수지도료와 유사한 내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오염성이나 내습성, 광택면에서도 뛰어

난 물성을 나타낸다.

또 일반도료에 비해 독성이 적고 콘크리트나 대리석, 화강암 등 건축자재 트랜드에도 잘 부합돼 성장잠재력

이 충분한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.

그러나 경쟁재인 불소수지도료의 가격하락과 보수적인 수요자들의 인식의 한계로 현재는 시장이 답보상태에 

빠져 있다.

다만, 주상복합건물 도장용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어 2-3년을 고비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

됐다.

특히, 고내구성과 저오염성을 동시에 가진 아크릴실리콘도료는 일반 도료에 비해 재도장 주기가 길고 용제

배출 절감에도 효과가 있어 환경 및 자원절약 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금강고려화학(KCC)은 세계적인 실리콘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2003년 12월 

실리콘 모노머 생산공장을 준공하고 2004년 초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바 있다.

아직은 시제품 생산단계이지만 점진적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신제품 개발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전

망이다.

KCC 관계자는 세계적인 실리콘 공급과잉에 대해 “물론 우려되는 바가 있지만, 정유만큼이나 중요한 산업재

인 실리콘을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, 초기에는 자가소비로 많은 양이 충당될 

것”이라고 밝혔다. <심주영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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